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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난항을 겪는 유로본드 도입
 

이정환 선임연구원

 유럽 재정위기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유로본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유럽 내외에서 강력히 제기됨. 

   유로본드 도입 논의는 프랑스 신정부의 주창으로 최근 다시 제기됨. 

     - 프랑스 신정부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축보다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로본드

를 도입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유럽위원회(EC)와 유럽의회는 유로본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

히면서 우회적으로 유로본드 도입에 대해 찬성함.

     - EC는 그리스가 6월 17일 2차 총선 이후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재정위기 전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유로본드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유럽내부에서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반대를 표명하였던 일부 국가도 찬성으로 

돌아섬으로써 유로본드 도입 지지 세력이 확대됨. 

     - 이탈리아는 유로본드를 조속히 도입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오스트리아는 일부 형태의 유로본드

는 논의할 만한 대안이라고 밝힘.

     - 유럽의회 대표단과 EU 27개 회원국 정부 대표가 유로본드 시험단계인 에너지 프로젝트본드1) 

조기 도입에 합의하는 등 유로본드 도입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으로 형성되는 모습을 보임.

   유로본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OECD와 IMF도 유로본드 도입을 적극 지지함. 

     - OECD는 과중한 국가 채무, 취약한 은행 시스템, 과도한 재정지출 감축 등으로 형성된 악순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돌파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로본드  도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함.

     - IMF는 유럽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우회

적으로 유로본드 도입의 필요성을 밝힘.

1) 프로젝트 본드는 유럽 각국이 공동으로 발행해 도로나 철도, 통신 등 인프라에 투자하는 채권으로 유럽 각국이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한다는 개념에서 유로본드의 시험 단계의 성격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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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유로본드 도입 논의는 

이견만 재확인한 채 끝남으로써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불식되지 못함. 

   5월 23일 EU 정상회의에서는 유로본드뿐만 아니라 부실은행 지원안, 일부 유로존 국가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 지연 등을 둘러싸고 뚜렷한 대립각이 이어짐. 

   유로본드 도입 논의는 독일을 위시한 일부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로 진척되지 못함. 

     - 독일은 유럽 재정정책이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로본드로 자금을 공동 조달하는데 반대하

며, 유로본드가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보내 유로존 경제

의 구조조정 압력이 사라져 유로존 성장에 오히려 역기능을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은 재정 및 경제 개혁에 의해서만 유로존 성장이 가능하며, 유로본드

가 도입될 경우 성장에 대한 기여 없이 독일과 자국의 국채 금리를 높일 뿐이라고 주장함. 

   일부 유로존 국가들과 독일 간의 국채 금리차가 급격하게 확대된 상황에서 유로본드를 발행할 경

우 독일의 차입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어 주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강경한 반대는 지속

될 전망임. 

   유로본드 도입은 6월 말 개최되는 EU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예정임. 

                                                                         (Financial Times 등, 5/23)


